
		
			[image: Cover image]
		

	
    
      
        
          	
          	
        

        
          	
        

        
          	
            [ Articl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72, No. 3, pp.59-82
        

        
          	ISSN: 1229-6880			
					(Print)
				2287-782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2

        

        
          	Received  06 May 2022
Revised  17 Jun 2022
Accepted  27 Jun 2022

        

        
          	
            JKSC_2022_v72n3_59

            DOI: 
            https://doi.org/10.7233/jksc.2022.72.3.059
          
        

        
          	
            MBTI 성격유형과 그리스 신화 원형에 근거한 드라마 의상 분석 : 메데이아 신화 소재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중심으로
          
        

        
          	
            Yeong-Hyeon Choi ; Junghee Kim⁺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djunc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Drama Costumes Based on MBTI Personality Types and Greek Mythological Archetypes : The World of the Married and the Myth of Medea
          
        

        
          	
            최영현 ; 김정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초빙조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겸임교수

        

        
          	
            Correspondence to: Junghee Kim, e-mail:  pirakim@hanyang.ac.kr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stume expression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drama The World of the Married, drawing o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ersonality type theory, Keirsey’s and Bates's four trait theories (1998), and Greek mythology archetypes. We conducted a drama viewer survey to estimate each character's personality and collected online viewer analysis data. We found that Seonwoo was ISTJ (Epimetheus), Teo was ENFP (Apollon), and Dakyeog was ISTP (Dionysus). Our results concerning the clothes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drama coincided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 Keirsey's four trait types, and clothing behavior. Additionally, each character's costume expression changed when the Greek mythology prototype changed. We also found that even when the mythical archetype did not change, costume expression could still change depending on the character'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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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작품 속 의상은 시나리오 작가가 구상한 추상적 인물을 구체적 인물로 형상화하는 수단으로, 시나리오, 캐릭터의 성격, 감독의 연출 의도와 같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구상된다(Kim, 2013).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에 일상적으로 입는 옷인 “의복(衣服)”보다는 “의상(衣裳)”이라는 용어로 쓰이며, 상업적 목적을 가진 “패션(Fashion)”과도 구분된다(Jin, 2017). “등장인물”은 시나리오에는 존재하나 아직 시각화되지 않은 인물이지만, “캐릭터”는 이미지 작업을 통한 시각화가 이루어진 인물이다(Kim, 2017). 이러한 캐릭터 의상에서 나타난 시각적 요소들은 성별, 나이, 성격, 취향, 심리, 행동, 직업, 사회적 지위, 관계성, 대립구도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서로 작용한다(Choi & Lee, 2020).

      영화나 드라마 의상은 시각 예술이자 독립적인 영상 언어로서(Kim, 2013), 국제적으로는 1949년 아카데미 의상상부터, 한국은 1990년대 초반 대종상 의상상부터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드라마 의상도 이전보다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JTBC <부부의 세계>는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큰 인기를 끈 K-드라마로(Anarcon, 2020), 작품성, 예술성, 메데이아 신화라는 신선한 소재, 리얼리즘 등의 요소로 호평을 받고 있다(Lee, 2020).

      드라마 <부부의 세계(2020)>는 BBC One의 <닥터 포스터(2015)>를 원작으로 한다. 완벽한 결혼과 가정을 꿈꾸었던 아내가 남편의 외도에 대해 응징하는 내용이다. 원작은 ‘메데이아’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Kim, 2021), 메데이아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아내에서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남편의 새 여자와 자식들을 살해하는 신화 속 인물이다(Chang, 2021).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보다 확장하여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캐릭터를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의 원형에 적용하였다(Yun & Kim, 2021). Choi(2021)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우스-헤라, 헤파이스토스-아프로디테와 같은 신화 속 부부 관계가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캐릭터 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캐릭터의 성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을 유형화하는 척도로, 가장 대중적인 MBTI를 적용하였다. MBTI 검사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반복 측정에 따른 신뢰도 문제, 융의 초기이론에 대한 타당도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만(Kim, 2022; Park, 2022), 이해와 적용이 쉽다는 실용적 측면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Ko. 2022). 최근 한국인 응답자의 75% 이상이 MBTI 검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할 정도로, MBTI는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다(Choi, 2021). 본 연구에서도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서 MBTI 이론을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MBTI에 따른 의복 행동 연구에서는 대부분 소수의 특질을 위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Kahng et al., 1984). MBTI는 2020년 이후부터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지만(Kim et al., 2021), 의복 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2010년 전후로 진행되었다. 일부 연구에 한하여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대상으로, 캐릭터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성격 유형을 분석하였다(Bae & Kim, 2020; Hong & Yi, 2020). 한편, Keirsey & Bates(1984)는 MBTI의 16가지 유형을 그리스 신화 속 4가지 인물 유형인 에피메테우스형(SJ), 디오니소스형(SP), 프로메테우스형(NT), 아폴론형(NF)으로 단순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MBTI 유형 분류와 함께 제시하여, 성격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드라마 작품 속 캐릭터의 성격과 그리스 신화원형에 따른 의상 표현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주요 캐릭터들의 성격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의상 표현을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MBTI 성격 특질과 의복 행동을 규명한 선행연구 중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캐릭터의 상황 및 심경을 그리스 신화원형 패턴에 적용하여 의상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총 16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193건(지선우 84건, 여다경 52건, 이태오 57건)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중복되거나, 어두운 효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이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작품 속 캐릭터는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재 인간상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나 드라마 의상에 대한 연구는 연극학, 인문학, 미학, 사회학 등의 학문과도 연계되어 융합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영화 및 드라마 의상 관련 연구들은 색을 통한 표현과 상징적 의미해석에 집중되어 있다(Choi & Lee, 2020).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관점에서 영화나 드라마 작품 속 의상을 분석하여 연구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는 MBTI와 K-드라마에 나타난 신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드라마 의상 분석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격유형에 따른 의상 표현
        
          1) MBTI 성격유형
          성격은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정신, 물리적 체계로서 개인 안에 있는 역동적 조직이다(Hjelle & Ziegler, 1992). 본질적으로 안정된 것이며,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여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짓고 개인의 인생 경험을 조직하는 심리적 구조이다(Lazarus & Monat, 1979).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캐서린 브릭스(Catherine Briggs)와 이사벨 마이어스(Isabel Myers)가 융(Jung)의 심리유형론(Jung, 1971)을 확장하고 실용화한 성격유형 검사이다(Myers & Myers, 1980). 성격 차원의 조합을 통해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Park, 2020), MBTI는 가장 대중적인 심리검사로 사용되고 있다(Ko, 2022).

          MBTI 성격유형은 4가지 지표에 대한 선호성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주의집중과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Extraversion)-내향(Introversion), 정보수집 방법에 따라 감각(Sensing)-직관(Intuition),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사고(Thinking)-감정(Feeling),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와 생활양식에 따라 판단(Judging)-인식(Perception)으로 분류된다(Myers, McCaulley, Quenk, & Hammer, 1998). 각각의 성격유형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Mutlu, 2018)

          
            <Table 1> 
				
            

            
              M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Types from Mutlu(2018)
            
            

          

          
            
              	Source of energy
              	extroversion
(E)
              	• attuned to external environment
• prefer to communicate by talking
• work out ideas by talking them through
• learn best through doing or discussing
• sociable and expressive
            

            
              	introversion
(I)
              	• drawn to their inner world
• prefer to communicate in writing
• work out ideas by reflecting on them
• learn best by reflection and mental practice
• private and contained
            

            
              	Way of gathering information
              	sensing
(S)
              	• oriented to present realities
• focus on what is real and actual
• build carefully and thoroughly toward conclusions
• understand ideas and theories through practical applications
• trust experience
            

            
              	intuition
(N)
              	• oriented to future possibilities
• focus on the patterns and meanings in data
• move quickly to conclusions, follow hunches
• want to clarify ideas and theories before putting them into practice
• trust inspiration
            

            
              	Decision making
              	thinking
(T)
              	• analytical / reasonable
• use cause and effect reasoning
• solve problems with logic
• strive for and objective standard of truth
• can be “tough-minded
            

            
              	feeling
(F)
              	• empathetic / compassionate
• guided by personal values
• assess impacts of decisions on people
• strive for harmony and positive interactions
• may appear “tenderhearted”
            

            
              	Orientation to external World
              	judging
(J)
              	• scheduled / systematic / methodical
• organize their lives
• make short and long-term plans
• like to have things decided
• try to avoid last minute stresses
            

            
              	perception
(P)
              	• spontaneous / casual / open minded
• flexible
• adapt, change course
• like things loose and open to change
• feel energized by last-minute pressures
            

          

          
            
              (Mutlu, 2018, pp. 148-189)
            

          

          

        

        
          2)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의복 행동
          과거부터 성격유형에 따른 의복 행동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어져 왔으나, 내향성-외향성만이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특질로 알려졌다(Mischel, Shoda, & Ayduk, 2008). 성격특질에 대한 의복 관련 연구는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Kim, Lee, & Lee, 2012), 다음으로 선호 컬러(Han, 2011)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Table 2>는 관련 선행연구 중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된 결과만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 
				
            

            
              Clothing Behavior Pattern according to MBTI Types
            
            

          

          
            
              
                	Classification
                	Study
                	Significant results
              

            
            
              	Style perception
              	
                
                  Sweat & Zenter(1985)
                
              
              	• Intuition(N): perceives classic style and dramatic style as sophisticated
• Feeling(F): perceives natural style as submissive
• Thinking(T): perceived natural style as dominant, and romantic style perceived as submissive
            

            
              	Impression formation
              	
                
                  Lee & Park(1998)
                
              
              	• Extroversion(E)·Intuition(N): perceived as a whole
• Introversion(I)·Sensing(S): perceived as a partial
• Perception(P): sensitive to overall structure and color harmony
            

            
              	Color preference
              	
                
                  Radeloff(1991)
                
              
              	• Extroversion-Thinking(ET), Feeling(EF), Intuition(EN): summer and winter colors
• Introversion-Sensing(IS): moderate brightness
• Extroversion Intuition(EN): low saturation
            

            
              	
                
                  Han(2011)
                
              
              	• Judging(J): vivid color
            

            
              	Fashion image preference
              	
                
                  Oh(2001)
                
              
              	• Extroversion(E): casual, sporty, young, lively, and western image
• Introversion(I): simple image
• Sensing(S): feminine image
• Intuition(N)·Perception(P): strong and powerful image
• Thinking(T): western image
• Judging(J): elegant image
            

            
              	
                
                  Oh & Kim(2006)
                
              
              	• Extroversion(E): avant-garde image
• Intuition(N): exotic and avant-garde image
• Feeling(F): active image
• Judging(J): elegant image
            

            
              	
                
                  Kim, Lee, & Lee(2012)
                
              
              	• Extroversion(E): sophisticated/sensual, leading/active image
• Introversion(I)·Thinking(T)·Judging(J): conservative and intelligent image
• Intuition(N): bold and fancy image
• Feeling(F): friendly and sociable
            

            
              	Pursuit of fashion value
              	
                
                  Jon & Kim(2001)
                
              
              	• Fashion: intuition(N) is higher than sensing(S)
• Modesty: introversion(I) is higher than extroversion(E)
• Ostentation: extroversion(E) is higher than introversion(I)
            

            
              	Pursuit of fashion image
              	
                
                  Kim, Lee, & Lee(2012)
                
              
              	• Extroversion(E): comfortable, sociable, active, and urban image
• Sensing(S)·Feeling(F): comfortable image
• Intuition(N): unique image
• Thinking(T)·Judging(J): logical image
• Perception(P): urban image
            

            
              	Styling (SJ)
              	
                
                  Yun(2010)
                
              
              	• Extroversion(E) women’s style: strong and intense style, lots of details, and wearing gorgeous jewels
• Extroversion(E) men’s style: free-spirited style, lots of details, and unbalanced jacket
• Introversion(I) women’s style: classic and feminine style, and wearing a details and accessories
• Introversion(I) men’s style: classic style, soft and warm image, use beige and gray colors
            

          

          

          Sweat & Zenter(1985)에 의하면 특질에 따라 스타일 지각에 차이를 보였다. 직관형은 클래식 스타일과 드라마틱 스타일을 세련된 것으로, 감정형은 내추럴 스타일을 복종적인 것으로, 사고형은 내추럴 스타일이 지배적이고 로맨틱 스타일이 복종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인상형성과 관련하여, 외향형, 직관형이 총체적인 지각을 하였고, 내향형, 감각형은 부분적인 지각을 하였다(Lee & Park, 1998). 선호하는 컬러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외향적인 사고형, 감정형, 직관형은 모두 여름, 겨울 색상을 선호하였고,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인 감정형은 여름 색상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Radeloff, 1991). Han(2011)의 연구에서는 외향형, 내향형,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모두 명청색톤의 계열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판단형은 유일하게 명청색 다음 컬러로 원색 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와 관련하여, 외향형이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로는 캐주얼, 스포티, 젊음, 발랄함, 서양적인 이미지, 내향형은 단순한 이미지, 감각형은 여성적인 이미지, 직관형은 강렬한 이미지, 사고형은 서양적인 이미지, 판단형은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 인식형은 강렬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01). Oh & Kim(2006)의 연구에 따르면, 외향형이 전위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 직관형이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와 전위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 감정형은 활동적인 이미지, 판단형은 우아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세련된/감각적 이미지와 주도적/활동적 이미지를 추구하였으며, 반면 내향형은 외향형에 비해 보수적/지적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였다(Kim et al., 2012). 또한, 추구하는 의복 이미지와 가치로, 직관형이 감각형에 비해 유행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내향성이 외향성에 비해 정숙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치성 정도는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높게 나타났다(Jon & Kim, 2001).

          드라마 주인공의 MBTI와 의상 표현 분석 연구로, Yun(2010)은 드라마 <스타일> 캐릭터의 기질을 분류하여 감각형(S)-판단형(J)에 맞는 의상 스타일링을 제안하였다. 감각-판단형을 중심으로, 외향적인 남녀 스타일링에는 많은 디테일을, 내향적인 남녀 스타일에는 제한된 디테일로 연출하였다. Bae & Kim(2020)은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김주영(ENTJ/INTJ)의 블랙은 감정의 동요 없이 일처리가 유능하고 통솔력이 뛰어난 지도자를 상징하며, 한서진(INTJ)의 레드는 딸의 성적이 떨어지면서 느끼는 불안, 분노, 긴장을 상징하고, 이수임(INFP)의 화이트는 따뜻한 감성과 바른 양심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Hong & Yi(2020)의 연구에서도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캐릭터 별 MBTI를 도출하고, 성격 변화가 있는 캐릭터는 해당하는 연상의 색채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그리스 신화 속 인물 관계 및 네 가지 기질
        
          1) 주요 신들의 원형
          드라마 <부부의 세계> 캐릭터에 나타난 신화적 소재를 분석한 결과, 제우스와 헤라,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 이아손과 메데이아,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다음은 그리스 신화 관련 저서에서 나타난 인물에 대한 해석(Lee, 2004; Lee, 2016; Ji & Hong, 2018; Kim, 2022; Park, Seong, Lee, & Kim, 2021; Pépin, 2017),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신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Choi, 2021)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정리한 것이다.

          ① 제우스와 헤라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으로, 아내인 헤라 외에도 신과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여성과 수없이 많은 자식을 낳았다. 제우스는 성공신화를 일군 남자의 자신감을 상징하며, 최고의 권력과 지위 뿐 아니라,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Pépin, 2017). 사랑에 대한 제우스의 의지는 권력에 대한 의지만큼 강하게 발현되는데, 연애할 때의 제우스는 신분과 윤리를 무시한 채 접근하기 가장 적합한 상태로 변신한다(Lee, 2016). 제우스의 아내인 여신 헤라는 ‘결혼 생활의 수호신’이다. 남편 제우스의 바람기 탓에 종종 드세고 질투심 많은 여성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로는 정절과 일부일처제를 사회규범으로 삼은 그리스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Pépin, 2017). 아프로디테가 자기 열정에 충실했던 여신이라면 헤라는 아내라는 자신의 권리에 충실한 여인이며, 데메테르가 자식의 안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신이라면 헤라는 남편을 가장 우위에 두는 여신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16).

          ②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로, 못생긴 외모로 태어났다. 자신의 아들을 인정하기 싫었던 헤라가 올림포스 정상에서 바다로 던졌으나, 테티스가 그를 구하여 신들의 궁전, 장신구, 무기, 갑옷 등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다(Kim, 2022).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에서 유일하게 일하는 신이며, 인정받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하는 인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16). 아버지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으나, 아내의 외도로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Kim, 2022).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남성을 사로잡는 사랑의 욕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Lee, 2004), 아프로디테를 죄의식이 없는 욕망의 표상이다(Lee, 2016). 그녀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욕망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헤라와 아테나를 이기기도 하였다(Koo, 2017). 그러나 아프로디테의 사랑은 불화를 만들고 전쟁을 야기했기에, 자비보다는 욕망, 소유, 편애, 전쟁, 폭력, 무책임으로 평가된다(Lee, 2016).

          ③ 이아손과 메데이아

          이아손은 이올코스 왕국의 왕자였으나, 삼촌 펠리아스에게 왕권을 빼앗겼다. 펠리아스는 황금 양털을 가지고 오면 왕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아손은 원정대를 꾸려 황금 양털이 있는 콜키스 왕국으로 간다(Park et al., 2021). 이아손 원정대는 황금 양털을 획득하였으나, 콜키스 왕국의 왕은 황금 양털을 내주지 않았다. 이 때, 왕국의 공주 메데이아가 왕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이복동생을 납치해서 배에 태우고, 그를 죽여 사지를 하나씩 바다에 던지면서 이아손 원정대가 왕의 추격을 벗어나도록 하였다(Kim, 2016). 또한, 펠리아스가 이아손에게 약속대로 왕위를 넘겨주지 않자, 메데이아는 왕의 딸들을 속여 왕을 잔인하게 살해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Kim, 2022). 그러나 이는 이콜코스 국민들의 여론을 악화시켰고, 결국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나라에서 추방되어 코린토스로 피신하였다.

          코린토스의 왕은 이아손이 자신의 딸과 혼인할 것을 요구했는데, 마침 메데이아에게 싫증이 난 이아손은 공주를 새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였다(Kim, 2022). 분노한 메데이아는 신부의 옷에 독을 발라 공주를 살해하고,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마저 죽였고, 이아손은 지난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다가 떨어지는 뱃머리에 맞아 죽었다(Lee, 2004). 메데이아의 사랑이란 이아손에 대한 절대적 헌신이었다기보다는 사실 그를 차지하고 그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겠다는 욕망에서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Kim, 2022).

          ④ 데메테르

          데메테르는 대지에서 자라는 곡물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남동생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외동딸 페르세포네를 낳았다(Kim, 2016). 페르세포네가 하계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되자 상심한 데메테르는 곡물이 자라게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Koo, 2017). 곡식이 자라지 않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국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하계와 지상에서 번갈아 가며 살게 되었다(Lee, 2016). 데메테르는 심성이 착하며, 모성이 강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딸이 아닌, 다른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도 하였다(Kim, 2016). 데메테르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 아이를 사랑했던 힘으로 다른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어머니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Lee, 2016).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대에 대한 독점욕이 강해 과도하게 통제하는 사람 또는 엄마의 집착으로 비춰지기도 한다(Ji & Hong, 2018; Lee, 2016).

        

        
          2) Keirsey의 네 가지 기질: 에피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아폴론, 디오니소스
          Keirsey & Bates(1984)는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을 각각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인물에 적용하였다. 그들은 네 가지 기질(에피메테우스:SJ, 프로메테우스:NT, 아폴론:NF, 디오니소스:SP)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고, 그 연장선에서 16가지 유형을 이해하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Keirsey & Bates, 1984). SJ형은 판도라의 남편으로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뒤 세상 사람들을 온갖 죄악에서 보호하고, 계도하고자 애썼던 에피메테우스를 의미한다. NT형은 고된 형벌을 감내하면서 인간에게 불(지식, 과학)을 전해주었던 프로메테우스를 의미한다. NF형은 정열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아폴론을 의미한다. SP형은 술과 쾌락의 신이자, 방랑하는 자유주의자였던 디오니소스를 의미한다. 기질 별 특징을 정리하면 <Table 3>와 같다(Kim, 2006).

          
            <Table 3> 
				
            

            
              Four Temperament Characteristics from Keirsey & Bates(1984)
            
            

          

          
            
              
                	Character
                	MBTI types
                	Description
              

            
            
              	Dionysos
              	sensing-perception
              	joyful, liberal, optimistic, entertaining
            

            
              	Epimetheus
              	sensing-judging
              	guardian, protector, responsibility, law-abiding spirit
            

            
              	Prometheus
              	intuition-thinking
              	rationalist, reasonable, intellectual, scientific, critic
            

            
              	Apollon
              	intuition-feeling
              	passionate, idealistic, value-oriented
            

          

          

        

      

      
        3. 의상을 통한 영화와 드라마 캐릭터 표현방법
        
          1) 색을 통한 표현
          Fiore & Kimle(1997)는 색에 대한 상징은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발전된다고 하였다. 색은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물에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요소로(Choi & Lee, 2020), 색이 가진 고유의 이미지는 캐릭터에 부여되어 직접 또는 함축적으로 캐릭터를 설명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다. 색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캐릭터의 성격, 감정, 심리, 행동, 성, 연령, 계절, 긴장감, 편안함 등이 표현될 수 있다(Kim, 2013). 또한, 의상의 색은 시각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요소이면서도, 상징성이 높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요소이다. 선행연구(Haller, 2019; Morton, 1997; Kim, 2013; Choi & Lee, 2020)를 바탕으로 색의 긍·부정적 상징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Color Symbolism
            
            

          

          
            
              
                	Color
                	Positive symbol
                	Negative symbol
              

            
            
              	Red
              	energy, stimulation, excitement, strength, courage, passion, sexuality
              	aggression, violence, dominance, anxiety, anger, irritability, argument, evil
            

            
              	Pink
              	love, femininity, support, stability, empathy, caring, hugging, tender
              	inhibition, weakness, lack, instability, fatigue, lethargy
            

            
              	Yellow
              	happiness, optimism, confidence, self-esteem, funny, cute, friendly
              	irrationality, anxiety, impatience, cowardice, dishonesty, betrayal, egoism
            

            
              	Orange
              	fun, comfort, passion, abundance, intimacy, energy, pleasantness, stability
              	immaturity, childishness, frivolity, rusticity, cheapness, crassness
            

            
              	Brown
              	homeyness, eco-friendly, safety, trust, seriousness, reassurance, comfort
              	boredom, rusticity, uncompromising, inflexibility, poverty, passivity
            

            
              	Blue
              	logical, honest, trustworthy, young, intelligence, masculinity, conservatism
              	cold, depression, melancholy, unkind, introversion, passivity
            

            
              	Green
              	freshness, tranquility, health, recovery, trust, eco-friendly, peace, growth
              	monotony, stagnation, decay, disease, death, treason, jealousy, immaturity
            

            
              	Violet
              	spirituality, mysticism, dignity, inspiration, passion, royalty, elegance
              	cruelty, introversion, inhibition, inferiority, cheap, vulgar, loneliness
            

            
              	Grey
              	modesty, neutrality, technology, liberalism, futurism, intelligence, humble
              	cold, indifference, sadness, indecisiveness, lack of confidence, dreariness
            

            
              	White
              	perfection, purity, peace, stillness, simplicity, cleanliness, sophistication
              	isolation, desolateness, coldness, unkindness, elitism, death, blandness
            

            
              	Black
              	modern, stylish, charming, respectful, efficient, authority, elegance, mystical
              	oppression, coldness, threat, evil, fear, seriousness, death, vanity
            

          

          

          통상적으로 악역은 검은색 의상, 주인공은 흰색 의상을 착용한다는 도식이 있으며, 명랑한 캐릭터는 밝은 색으로, 우울한 캐릭터는 어두운 색으로 표현된다(Kim & Han, 2015). 블랙은 느와르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컬러로, 흑백은 선과 악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Kim, 2013). 레드는 욕망, 애정, 질투, 애증, 열정적 사랑, 모성을 의미하며, 블루는 진지하고 차가운 성격, 슬픔과 우울로, 선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그린은 어린 시절의 싱그럽고 청순함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힘으로 표현될 수 있다(Kim, 2013). 주인공의 상황도 색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채도가 낮은 어두운 컬러는 가난한 시절을, 무채색의 대비는 능력있고 부유한 시절, 당당한 시절로 표현되기도 한다(Shin & Kim, 2019).

        

        
          2) 선, 실루엣, 무늬를 통한 표현
          의복의 선은 캐릭터의 성격, 취향, 인상 등의 디테일을 포현한다. 직선은 단정한, 경직된, 직관적인, 엄격함을 상징하며, 곡선은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완만한, 유연한 느낌을 표현한다(Kim, 2013). 그 예로, <델마와 루이스(1991)>에서 덜렁대는 주부인 델마의 의상은 주로 여성스러운 곡선을, 당당한 독신녀인 루이스의 의상은 주로 직선을 사용했다. 극의 후반부에서 델마의 의상이 직선 실루엣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극한 상황에 부딪힌 델마가 의존적인 성격에서 강인한 성격으로 바뀌었음을 상징한다.

          무늬의 크기, 무게, 섬세함, 장중, 안정성, 율동성도 캐릭터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Kim, 2013). 구상무늬는 따뜻한 이미지, 기하학적 무늬는 차가운 이미지, 줄무늬는 차갑고 딱딱함, 꽃무늬는 부드럽고 따뜻함의 감성을 가진다(Kobayashi, 1981). 또한, 부분적인 배치의 구상무늬는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감성을 이끌어내고, 전면적인 배치의 비구상무늬는 발랄하고 동적인 감성을 이끌어낸다(Kim & Lee, 2000). Kim(2013)은 영화 <그들만의 세상(1996)>을 예로 들며, 직선적인 무늬는 곧고, 정직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 곡선적인 무늬는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다. 또한, 규칙적인 무늬는 일관되고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며, 불규칙한 무늬는 자유롭고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3) 스타일을 통한 표현
          스타일을 통해서도 캐릭터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표현될 수 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2003)>에서도 촌스러운 시골 형사는 몸에 끼는 기하학적 문양의 남방셔츠에 누런 점퍼, 허리선이 높이 올라간 혼방 팬츠에 흰색 프로스펙스 운동화의 캐주얼 스타일로 표현되는 반면, 도시에서 온 형사는 와이셔츠, 사파리 재킷, 코튼 팬츠를 활용한 세미정장 느낌으로 표현되었다(Kim & Han, 2015). 또한, 영화 <기생충(2019)>에서도 가난한 기택 부부는 캐주얼 스타일로 표현되는 반면, 상류층인 동식 부부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표현되었다(Choi & Lee, 2020).

          <Sex and the City(1998)>에서는 인물의 사회적 지위와 성격이 의상을 통해 표현되었다. 캐리는 과시적 소비를 즐기는 칼럼니스트로 등장하는데, 핑크 타이츠와 흰색의 짧은 투투 드레스 등의 조합을 통해 과감하고 로맨틱한 면모를 강조하였다. 예술품 딜러인 샬롯은 순진하고 로맨틱한 성격으로, 여성스러운 도트 원피스에 클래식한 샤넬퀼트 숄더백을 매거나, 트렌치코트와 핑크 핸드백 등의 아이템을 통해 표현된다. 사만다는 홍보직 관련 여성으로, 낮에는 전형적인 슈트와 펜슬 타이트스커트, 실크 블라우스의 사무복, 밤에는 부드러운 실크나 저지의 드레스를 선보여 섹시한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냉소적이고 지적인 변호사 미란다는 팬츠 슈트에 스트라이프 셔츠의 미니멀한 스타일로 표현된다(Kim & Han, 2015).

        

      

    

    

  
    
      Ⅲ. 성격에 따른 의상 표현
      
        1. <부부의 세계> 캐릭터의 성격유형
        
          1) 캐릭터에 대한 기본 설명
          JTBC <부부의 세계> 홈페이지의 인물 설명에 따르면, 각 캐릭터는 다음과 같은 서사를 가진다(JTBC, n.d.). 지선우는 병원의 부원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평온한 가정, 남편의 사랑,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와 명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남편 이태오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다.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 남편 이태오를 경계하고 응징한다. 지선우의 전 남편 이태오는 영화감독이자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 인간적, 감정적, 즉흥적, 로맨틱한 사람이다. 지선우의 도움으로 차린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봐주는 여다경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여다경과 재혼 후에도 전처에 대해 미련을 가지다가 또 다시 이혼당한다. 여다경은 지역유지인 아버지를 둔 필라테스 강사로, 로맨틱한 성격의 이태오에게 매력을 느껴 불륜 관계를 유지한다. 이혼한 이태오와 결혼하지만, 이태오가 자신만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을 것을 깨닫고 그를 떠난다.

        

        
          2) 시청자 설문을 통한 캐릭터 MBTI 유형 분석
          캐릭터는 작품 속에서 창조한 가상의 인물이므로, 직접 MBTI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5>. Ko(2022)가 제안한 MBTI 1차 행동분류 문항은 총 18개 문항(에너지의 방향 5문항, 정보인식 5문항, 의사결정 4문항,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 및 행동양식 4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에서 포착된 모습만을 한정하여 최종 14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각각 지선우, 여다경, 이태오라고 생각했을 때 맞는 문항에 체크하였으며, 하나의 문항 당 유형 한 개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Table 5>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Main Character's MBTI
            
            

          

          
            
              
                	Indicators
                	Questionnaires (either A or B)
                	Seonwoo(%)
                	Dakyeong(%)
                	Teo(%)
              

            
            
              	Source of energy
              	How do you react when you are angry? Express it externally, or internally?
              	I(100.0)
              	I(71.43)
              	E(100.0)
            

            
              	Are you perceived by others as an active and person or a prudent person?
              	I(100.0)
              	I(57.14)
              	E(100.0)
            

            
              	Do you prefer wide-ranging relationships with diverse people? Or do you prefer deep relationships with a few people?
              	I(85.71)
              	I(85.71)
              	E(100.0)
            

            
              	Do you recharge your energy when you are with people? Or do you recharge your energy by spending time alone?
              	I(85.71)
              	I(71.43)
              	E(100.0)
            

            
              	Way of 
gathering information
              	Do you pay more attention to factual information about events? Or do you find associations or meanings contained in events?
              	S(57.14)
              	N(57.14)
              	S(57.14)
            

            
              	Do you prefer repetitive tasks? Or do you prefer work that allows you to be creative and has a lot of variety?
              	S(100.0)
              	N(57.14)
              	N(100.0)
            

            
              	Are you focused on future possibilities? Or do you focus on reality?
              	S(85.71)
              	S(71.43)
              	N(71.43)
            

            
              	Decision making
              	Are you logical and analytical? Or are you emotional and empathetic?
              	T(71.43)
              	F(57.14)
              	F(71.43)
            

            
              	Are you comfortable making objective judgments? Or is subjective empathy more comfortable?
              	T(85.71)
              	F(57.14)
              	F(85.71)
            

            
              	Are you comfortable with being honest even if your partner gets hurt? Or are you comfortable telling a good lie?
              	T(85.71)
              	T(85.71)
              	F(100.0)
            

            
              	Do you tend to make decisions objectively? Or do you tend to make decisions based on your personal assumptions and circumstances?
              	F(71.43)
              	T(71.43)
              	F(85.71)
            

            
              	Orientation to external world
              	Do you tend to work in a planned way? Or are you more flexible?
              	J(100.0)
              	P(100.0)
              	P(71.43)
            

            
              	Do you value established procedures and traditions? Or do you value comfort and freedom?
              	J(100.0)
              	P(100.0)
              	P(100.0)
            

            
              	Are you usually good at organizing? Or do you tend to pile up and clutter?
              	J(100.0)
              	J(85.71)
              	P(100.0)
            

          

          

          설문에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전편을 시청한 시청자 7인이 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30.57세이며, 모든 응답자들은 전편을 시청한 횟수는 평균 1.71회이다. 결과적으로, 지선우는 ISTJ, 이태오는 ENFP로 명확하게 도출되었다. 반면, 여다경은 감각-직관, 사고-감정 유형에서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다경은 ISTP, INTP, ISFP, INFP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3) 시청자 분석 자료를 통한 캐릭터 MBTI 유형 분석
          시청자 MBTI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MBTI를 다룬 블로그 및 영상 자료를 참고하였다. 드라마의 팬덤 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된 콘텐츠는 드라마의 생애주기를 연장시키고, 다양한 파생 밈(Meme)을 발생시키는 가치 있는 결과물이다(Kong, 2015). 또한,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기본적으로 드라마에 대한 몰입도 및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재생산한 정보는 캐릭터의 평가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캐릭터의 MBTI 유형을 분류한 시청자 분석 자료를 탐색하였다<Table 6>. 캐릭터의 MBTI를 명확하게 제시한 블로그 포스팅 및 영상 자료 7건을 활용하였다. 지선우는 ISTJ/ESTJ, 이태오는 ENFP/INFP, 여다경은 ISTP/INFP로 지목되었다. 시청자 MBTI 조사 결과와 드라마 팬덤의 리뷰 자료를 바탕으로, 지선우는 ISTJ, 여다경은 ISTP, 이태오는 ENFP로 도출할 수 있다.

          
            <Table 6> 
				
            

            
              Main Character’s MBTI Classification by Internet Reviewers
            
            

          

          
            
              
                	Ch.
                	Date
                	Seonwoo
                	Dakyeong
                	Teo
                	URL
              

            
            
              	Blog
              	20.5.11
              	ESTJ
              	INFP
              	ENFP
              	
                https://blog.naver.com/careabout_maum/221957329328
              
            

            
              	20.5.16
              	ESTJ
              	-
              	INFP
              	
                https://blog.naver.com/koo-seul/221965640062
              
            

            
              	20.6.17
              	ISTJ
              	-
              	INFP
              	
                https://blog.naver.com/romanticdog/222003585137
              
            

            
              	21.5.28
              	-
              	ISTP
              	ENFP
              	
                https://blog.naver.com/abc08002/222371874668
              
            

            
              	20.5.29
              	ISTJ
              	ISTP
              	ENFP
              	
                https://m.blog.naver.com/94cs/221982316068
              
            

            
              	YouTube
              	21.8.5
              	ISTJ
              	-
              	-
              	
                https://www.youtube.com/watch?v=blMHualZWl4
              
            

            
              	21.7.19
              	ISTJ
              	-
              	ENFP
              	
                https://www.youtube.com/watch?v=uY6l4Mpac7o
              
            

          

          

        

        
          4) 캐릭터의 행동을 통한 MBTI 유형 분석
          외향형은 자아의 관심이 타인 및 사회, 사물, 사건 등이 있는 외부 세계를 향하고, 내향형은 자아의 관심이 상상이나 기억, 개념, 느낌 등이 있는 내부세계를 향한다(Mutlu, 2018). 이태오는 문제가 생기면 주로 친구들을 불러, 자신의 고민을 표현하고 이들의 피드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반면, 지선우와 여다경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향형의 특성과 같이 혼자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거기서 답을 찾는 모습을 보인다(Park, 2020). 따라서, 이태오는 외향형, 지선우와 여다경은 내향형으로 분류된다.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지만, 직관형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니라 연상되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정보를 수용한다(Ko, 2022). 이태오는 지선우와 여다경에게 똑같은 노래를 틀며 청혼했고, 이러한 방식이 두 여자에게 모두 통했다. 노래의 멜로디나 가사에 로맨틱한 감정을 느낀 지선우와 여다경은 감각형이고, 두 여자에게 같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이태오는 직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형이 지향하는 가치는 진실이며, 증거와 증명을 중요시 한다(Mutlu, 2018). 지선우와 여다경도 이태오의 명백한 외도사실, 그리고 외도는 반복될 것이라는 학습을 바탕으로 이별을 결정한다. 반대로, 감정형은 자신이 생각한 가치가 진실보다 앞선다(Mutlu, 2018). 이는 외도가 발각되고 나서, 지선우에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감정형 이태오와 대비된다. 이는 여다경이 사고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지선우와 여다경은 사고형, 이태오는 감정형으로 분류된다.

          한편, 지선우는 이태오를 응징하기 위해 오랜 기간 상황을 설계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했기에, 장기계획에 유리한 판단형일 가능성이 높다(Mutlu, 2018). 판단형은 종종 자신의 계획 내에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Park, 2020),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지만, 아들에게도 자신의 스케줄을 강요하고 확인하려는 지선우의 면모는 판단형에 가깝다. 반대로, 인식형은 임기응변에 능하며, 삶의 매 순간을 즐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태오와 여다경은 그들은 순간적인 욕망을 더 중시했고, 계획에 없던 임신이 되고 나서야 앞으로 서로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인식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시청자 설문 및 분석자료, 캐릭터 행동을 바탕으로 한 MBTI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선우는 ISTJ, 여다경은 ISTP, 이태오는 ENFP로 결정되었다. 각 MBTI 유형을 Keirsey and Bates(1984)의 분류에 적용하면, 지선우는 에피메테우스형(SJ), 여다경은 디오니소스형(SP), 이태오는 아폴론형(NF)으로 분류되었다.

        

      

      
        2.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의상 표현
        
          1) 지선우(ISTJ, 에피메테우스)
          첫째, 지선우의 의상은 대부분 색상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기보다, 부분적인 패션 아이템(머플러, 스카프, 팬츠 또는 셔츠)을 통한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내향형, 감각형이 다른 유형 보다 부분적인 지각을 한다는 Lee & Park(1998)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선우의 의상은 <Fig. 1>과 같이 주로 머플러나 스카프를 통해서 의상에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연출되었다. 둘째, 지선우는 판단형이기 때문에 원색 톤의 컬러도 선호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Han, 2011). 인식형인 이태오, 여다경과는 달리, 지선우의 의상에는 강렬한 원색 컬러의 의상이 등장한다. 지선우 의상에서는 레드, 블루, 퍼플, 그린, 블랙 컬러가 단일 컬러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렬하면서도 절제되고 우아한 이미지로 연출되었다<Fig. 2-3>.

          
            
            

            <Fig. 1> 
				
            

            
              Accent with a Blue Scarf (Mo & Joo, 2020)
            
            

            

          

          
            
            

            <Fig. 2> 
				
            

            
              Primary Color Outfit – Red (Mo & Joo, 2020)
            
            

            

          

          
            
            

            <Fig. 3> 
				
            

            
              Primary Color Outfit – Green (Mo & Joo, 2020)
            
            

            

          

          셋째, 전반적으로 정숙하고 우아하게 연출되었다. 에피메테우스 기질은 결혼서약을 충실히 지키는 편으로, 가정환경이나 업무방식, 회사동료가 자주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Keirsey & Bates, 1998). 지선우의 의상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출이 거의 없는 정숙한 스타일로 일관되게 표현된다. 이는 의사라는 직업의 환경적 특징, 현모양처라는 극 중 설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의 유형들이 추구하는 의복 스타일과 부합한 것이다. Jon & Kim(2001)의 연구에서도 내향형이 외향형에 비해 정숙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지선우의 의상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슬립만 입고 등장하는 여다경과 달리, 지선우는 <Fig. 4>와 같이 슬립 위에 항상 가운이나 가디건을 걸쳐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Fig. 4> 
				
            

            
              Modest Style Underwear (Mo & Joo, 2020)
            
            

            

          

          넷째, <Fig. 5>와 같이 외출복은 대부분 블루, 네이비, 브라운 아이템으로 우아하면서도 보수적으로 표현되었다. Oh(2001), Oh & Kim(2006)의 연구에서도 판단형은 우아한 이미지를 선호하며,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내향형, 사고형, 판단형이 보수적, 지적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이 ISTJ인 지선우의 의상에서도 표현되었다. 다섯째, 지선우의 실내복은 편안하고 내추럴하게 연출되었다. 사고형은 내추럴한 스타일을 지배적, 로맨틱한 스타일을 종속적이라고 지각하며(Sweat & Zenter, 1985), 감각형과 감정형은 편안한 이미지를 추구한다(Kim et al., 2012). 지선우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커리어우먼이며, 사고형으로 추정되므로, 지선우의 성격에 맞는 의상 표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외출복과 달리, 지선우의 실내복은 <Fig. 6> 같이 케이프나 숄을 사용하여 넉넉하게 연출되었고, 화이트, 베이지, 페일 핑크 등의 컬러를 통해 포근하고 내추럴하게 표현되었다.

          
            
            

            <Fig. 5> 
				
            

            
              Conservative Style Outfit (Mo & Joo, 2020)
            
            

            

          

          
            
            

            <Fig. 6> 
				
            

            
              Natural Style Outfit (Mo & Joo, 2020)
            
            

            

          

        

        
          2) 여다경(ISTP, 디오니소스)
          여다경은 지선우와 마찬가지로, 내향형, 감각형, 사고형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인식형이라는 점이 판단형인 지선우의 차이로, 디오니스소 유형(SP)이다. 의상 표현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첫째, 여다경의 의상도 지선우와 마찬가지로, 색상의 조합보다는 포인트 컬러를 통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머플러, 스카프, 장갑 등의 액세서리를 통해 포인트를 주는 지선우와 달리, 여다경의 의상 표현에서는 <Fig. 7>과 같이 화이트 컬러 아이템을 다른 컬러 아이템과 대비시켜서 강조하였다.

          
            
            

            <Fig. 7> 
				
            

            
              Style Based on White (Mo & Joo, 2020)
            
            

            

          

          둘째, 결혼 전 여다경은 같은 내향형인 지선우와 다르게 신체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한다<Fig. 8>. 내향형은 정숙성의 정도가 외향형에 비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나(Jon & Kim, 2001), 여다경의 결혼 전 의상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는데, 해당 시점이 극의 전개상 여다경이 이태오를 유혹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형이 또래와 비슷한 의상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ee & Park, 1998), 인식형인 여다경이 20대 젊은 여성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다경의 의상에서도 어린, 젊음을 상징하는 봄의 컬러와 파스텔 컬러가 색채의 상징적 의미로서 표현되었다. <Fig. 9>처럼 여다경의 젊음은 화이트 롱 스커트에 베이비 핑크나 베이비 블루 컬러의 니트의 매치, 핑크, 옐로, 화이트, 베이지 등 명도가 높은 컬러의 의상으로 표현된다. 반면, 지선우나 여다경의 엄마 엄효정은 원색의 강렬한 컬러로 표현된다.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에서 강렬한 원색 컬러는 중년을, 높은 명도의 파스텔 컬러는 청년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Immodest Style Outfit (Mo & Joo, 2020)
            
            

            

          

          
            
            

            <Fig. 9> 
				
            

            
              High Brightness Coat (Mo & Joo, 2020)
            
            

            

          

          셋째, 결혼 후의 여다경은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 단색의 심플한 디자인의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블랙 컬러의 원피스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적이고, 정숙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내향형, 사고형의 의복 행동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Kim et al., 2012). Jon & Kim(2001)에 따르면, 내향형은 외향형에 비해 사치성의 정도가 낮고, 정숙성의 정도가 높은데, 내향형인 여다경의 대사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Fig. 10>은 여다경이 자신의 엄마와 파티 때 입을 원피스를 고르는 장면이다. 여다경의 엄마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드레스를 추천하지만, 여다경은 “힘주면 오히려 촌스러워”라고 말하며 페일 핑크 컬러의 정숙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Modest Style Dress (Mo & Joo, 2020)
            
            

            

          

          넷째, 크롭 티셔츠에 스키니진, 파자마 칼라의 스트라이프 셔츠, 새틴 소재의 레이어드 원피스, 트로피컬 패턴의 드레스처럼 클래식하기 보다는 트렌디하고 다채로운 의상들이 등장하였다<Fig. 11>. 외출복과 실내복이 일관적인 스타일로 표현되는 지선우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변화와 다양함을 추구하는 디오니소스 유형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Keirsey & Bates, 1998). 다섯째, 여다경과 지선우는 모두 사고형이 선호하는 단순한, 여성적인, 서구적, 보수적, 지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Kim et al., 2012), 여다경도 지선우처럼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사고형이 지배적이라고 지각하는 내추럴한 느낌이 컬러와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여다경의 실내복은 화이트 컬러의 니트, 넉넉한 오버사이즈의 오프숄더 니트, 편안한 저지 소재의 바지가 활용되었으며, 뉴트럴 컬러가 주로 사용되었다<Fig. 12>.

          
            
            

            <Fig. 11> 
				
            

            
              Striped Pajama Shirts (Mo & Joo, 2020)
            
            

            

          

          
            
            

            <Fig. 12> 
				
            

            
              Natural Style Outfit (Mo & Joo, 2020)
            
            

            

          

        

        
          3) 이태오(ENFP, 아폴론)
          아폴론적 기질은 직관, 감정형으로 음악이나 아름다운 인용구를 사용하여 구애하며, 자신의 구애를 극적이고도 완벽한 사랑으로 변모시키는 재주가 있는 로맨틱한 유형이다(Keirsey & Bates, 1998). 이태오 의상 표현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클래식한 스타일의 외출복이다<Fig. 13>. 이는 직관형이 클래식하고 드라마틱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Sweat & Zenter(1985)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여기에 ENFP의 활동적인 성격이 가미되어(Oh & Kim, 2006), 단추를 몇 개 풀기도 하고, 와이셔츠 대신 니트나 티셔츠, 헨리넥 셔츠와 같은 아이템들의 사용을 통해 활동성이 표현되었다.

          
            
            

            <Fig. 13> 
				
            

            
              Classic Style Outfit (Mo & Joo, 2020)
            
            

            

          

          둘째, 네이비, 그레이, 브라운의 컬러의 조합, 화이트와 베이지의 컬러 조합을 통해 전체적인 색상 조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Lee & Park(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향형과 직관형은 색상 조화단서에 민감한데, 이태오의 의상에서 나타나는 컬러 조화는 특정 컬러의 아이템을 강조했던 내향형 지선우, 여다경의 의상 표현과 차이를 보인다. <Fig. 14>에서도 같은 채도, 비슷한 명도의 버건디와 네이비 컬러를 적절하게 매치시켰다. 셋째, ENFP의 특징인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이 이태오의 실내복으로 표현되었다. 이태오의 실내복은 주로 포근한 니트나 부드러운 저지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Fig. 15>와 같이 이태오의 실내복이 모노톤이나 뉴트럴 컬러 위주여서, 아내와 아이에게 편안하고 다정한 느낌을 주는 남편으로 표현되었다.

          
            
            

            <Fig. 14> 
				
            

            
              Harmonious Color Outfit (Mo & Joo, 2020)
            
            

            

          

          
            
            

            <Fig. 15> 
				
            

            
              Neutral Color Outfit (Mo & Joo, 2020)
            
            

            

          

          넷째, 이태오의 경제적 상황도 의상을 통해 표현되었다. <Fig. 16>은 이태오가 지선우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다. Shin & Kim(2019)에 따르면, 브라운 컬러는 인물의 가난한 상태, 의기소침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도 성공 전 이태오의 가난한 상태를 표현하였다. 또한, 지선우의 경우, 하얀 의사 가운에 수술복을 안에 입고 있어서 다소 차가운 느낌을 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태오는 따뜻하고 두터운 브라운 코듀로이 셔츠를 입는다는 것이 대조적이다. 가족 없이 외로웠던, 지선우의 차가운 성격과는 달리, 다정하고 로맨틱한 이태오의 성격이 의상을 통해 표현되었다.

          
            
            

            <Fig. 16> 
				
            

            
              Brown Corduroy Shirts (Mo & Joo, 2020)
            
            

            

          

          다섯째, ENFP는 혁신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기도 하는데(Oh & Kim, 2006), 이태오의 의상도 터틀넥을 자켓과 매치하거나, 머플러를 코트 안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등 클래식한 의상에 변주를 주었다. <Fig. 17>은 이태오의 옷장으로, 에스닉 프린트, 경쾌한 스트라이프, 기하학적 문양의 셔츠가 보인다. 직관형이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Oh & Kim(2006)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여섯째, 외향형은 내향형보다 정숙성보다는 사치에 더 중점을 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Jon & Kim, 2001), 이태오의 의상과 들고 있는 소품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연출되었다. <Fig. 18>과 같이 화려한 시계, 와인, 고급 승용차 등이 이태오의 수트와 어우려져 과시적이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Fig. 17> 
				
            

            
              Teo’s Wardrobe (Mo & Joo, 2020)
            
            

            

          

          
            
            

            <Fig. 18> 
				
            

            
              Use of Extravagant Prop (Mo & Joo, 2020)
            
            

            

          

        

      

    

    

  
    
      Ⅳ. 신화적 원형 패턴에 따른 의상 표현
      
        1. 신화적 원형 패턴 도출
        그리스 신화 원형과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캐릭터를 매칭하여, 그리스 신화적 원형을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지선우의 경우, 남편의 외도로 배신당한 시점(헤라), 복수하는 시점(메데이아), 과잉 모성애를 보여주는 시점(데메테르)으로 구분하였다. 이태오는 외도 시점(제우스), 성공과 발전 시점(헤파이스토스), 파멸 시점(이아손)으로 구분하였다. 여다경은 관능적이고 도전적인 시점(아프로디테), 완전한 가정을 꿈꾸고 현모양처로 살아가는 시점(헤라), 자신의 딸과 전처 지선우의 아들을 양육하는데 몰두하는 시점(데메테르), 파멸시키는 아내 시점(메데이아)으로 구분하였다.

        
          <Table 7> 
				
          

          
            Mythological Archetypes in <The World of the Married>
          
          

        

        
          
            
              	Character
              	Archetype
              	Symbolic meaning
              	Situation
            

          
          
            	Seon woo
            	Hera
            	wife’s nominal rights
            	maintaining a perfect marriage, punishing her husband's affair
          

          
            	Medea
            	a competent woman, a avenger
            	punishing her husband, promoted to hospital vice president
          

          
            	Demeter
            	mother's obsession
            	sadness of a mother whose son left, waiting for her son
          

          
            	Teo
            	Zeus
            	the confidence of a man who built a success story
            	recognized by both wife and lover, maintaining an affair
          

          
            	Hephaistus
            	a man's desire to be recognized
            	desire to boast of success, obsessed with his ex-wife
          

          
            	Jason
            	a hero helped by his wife
            	abandoned by all wives, deprived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Da kyeong
            	Aphrodite
            	guilt-free desire
            	enjoying affair with a married man, a free spirited woman before marriage
          

          
            	Hera
            	wife’s nominal rights
            	maintaining a perfect marriage, jealous of her husband's ex-wife
          

          
            	Demeter
            	mother's obsession
            	raised her children, obsessed with her husband’s son
          

          
            	Medea
            	a competent woman, an avenger
            	leaving her husband, to start a new study
          

        

        

        
          1) 지선우와 이태오: 헤라와 제우스
          헤라는 결혼을 통한 완벽한 삶을 지향하며, 자신의 결혼 생활에 위협이 되는 상대에게 분노를 느끼는 여신이다. 헤라는 외도한 이들을 단죄함으로써 자신의 완벽성을 고수한다(Ji & Hong, 2018). 이혼 전 가정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고, 끝까지 이태오와 여다경을 단죄하고자 하는 지선우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우스는 성공신화를 일군 남자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신이다(Lee, 2016).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으나, 정식결혼을 통한 아내 헤라를 떠나지는 않는다. 이태오는 여다경에게 남자로서 인정받고, 처가의 재력을 바탕으로 성공했을 때 가장 과시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첫 아내인 지선우를 떠나려 하지 않으며, 외도가 밝혀졌을 때 여다경을 정리하겠다고 항변한다. 극의 초반 자신만만한 이태오의 모습은 제우스의 원형과 유사하다.

          제우스와 헤라의 관계는 지선우와 이태오의 관계와 닮아있다. 제우스는 아내의 눈을 피해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내를 바꾸지 않는다. 헤라 또한 남편 제우스를 떠나지 않는다(Lee, 2016). 바람을 피웠지만 지선우를 늘 마음에 두는 이태오는 제우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선우는 남편 없이도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헤라의 원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태오를 달려가 안아주는 지선우의 모습은 헤라의 원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선우와 여다경: 데메테르
          데메테르는 넉넉한 인심으로 도움 주기를 좋아하나, 자식에 대한 독점욕이 강해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특징이 있다(Lee, 2016). 이러한 모습은 지선우와 여다경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지선우는 아들의 친구에게도 친절을 베푼다. 그러나, 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아빠와 연락을 했는지 등 아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들이 엄마와의 갈등으로 아빠에게 갔을 때, 지선우는 망연자실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지선우에게 데메테르의 전형적인 원형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선우는 결국 남편을 외면하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다. 따라서, 지선우의 결말은 헤라가 아닌 데메테르 원형으로 구분된다.

          여다경은 결혼 후, 자신의 딸과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잘 보살핀다. 그러나, 여다경은 부모가 없는 사이 자신이 낳은 딸이 울음을 터뜨리자, 바로 전처의 아들 준영이를 가해자로 여기며 타박한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영이를 자신의 곁에 두고자 집착하지만, 한편으로는 멀리 유학을 보내서 준영이를 떼어놓으려고 한다. 이는 헤라의 원형과 데메테르의 원형이 복합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의 아이에게도 순수하게 친절을 베 푸는 지선우의 모성과 달리, 여다경의 모성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

        

        
          3) 여다경과 이태오: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는 창조적, 열정적, 직관적인 성격으로, 감정에 충실하다(Lee, 2016). 아프로디테의 욕망은 양심이나 죄의식이 없기에 항상 전쟁과 불화를 유발한다. 결혼 전 여다경은 이태오의 가족과 지인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연애를 했다. 이는 여다경에게 나타나는 아프로디테의 원형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어머니 헤라나 아내 아프로디테에게 복수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데 자신의 출중한 재능을 사용한다. 이태오도 영화 제작자로서 성공했지만, 자신의 성공을 지선우에게 과시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태오의 성공에도 주변 지인들은 그를 무시하는데, 올림포스의 신이지만 비교적 낮은 대우를 받았던 헤파이스토스와 유사하다(Lee, 2016).

        

        
          4) 지선우, 여다경과 이태오: 메데이아와 이아손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배신 전에는 남편에게 헌신적인 좋은 아내지만, 배신 이후에는 파괴적인 성품을 보여준다. 극 중, 지선우와 여다경은 모두 이태오의 배신 이후에 그를 응징한다. 메데이아는 현대에서 주체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을 상징하는데(Choi, 2021), 지선우는 이태오와 이별 후 직장에서 승진하였고, 여다경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한다. 이들의 메데이아 시기는 커리어를 쌓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혼 후 메데이아의 원형이 드러난 지선우와 다르게, 이태오는 새로운 아내인 여다경과 그녀의 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아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이태오가 지선우에게 버려진 시기는 이아손의 원형이 드러난 시기라고 볼 수 없다. 이태오가 모든 것을 잃은 시기는 여다경에게도 이혼당한 시기이다. 이태오는 아내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잃는 이아손의 원형을 상징한다.

        

      

      
        2. 지선우의 시기별 의상
        
          1) 헤라 시기
          지선우의 헤라 시기는 이혼 전, 남편과 아들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기이다. 헤라시기 지선우의 의상은 대체로 밝은 컬러, 옐로나 화이트 계열의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Fig. 19>에서도 옐로 컬러의 스웨터에 넝쿨 문양이 장식된 화이트 컬러의 스커트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aller(2019)를 비롯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옐로에는 행복함, 긍정적, 자신감, 즐거움, 친근함의 상징이 있으며, 화이트에는 완벽함, 순수, 평화로움의 상징이 있다. 완벽한 결혼과 가정을 상징하는 헤라 여신이 원형패턴으로서 발현된 시기에는 지선우의 의상도 전반적으로 곡선적인 실루엣과 밝은 컬러로 표현되었다.

          
            
            

            <Fig. 19> 
				
            

            
              Hera Archetype (Mo & Joo, 2020)
            
            

            

          

        

        
          2) 메데이아 시기
          지선우에게 메데이아의 원형이 드러난 시기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태오와 여다경에게 복수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의상에서도 가장 큰 변화들이 나타났다. 먼저, 메데이아 시기에는 관능적인 의상들이 등장한다. <Fig. 20>은 지선우와 이태오가 와인을 마시는 장면으로, 셔츠 칼라가 목 뒤쪽으로 쏠리면서 목이랑 쇄골이 노출되는 시스루 블라우스를 착용하였다. 노출이 전혀 없었던 헤라 시기나 데메테르 시기, 원래 지선우의 MBTI 성격에 따른 의상 표현과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20> 
				
            

            
              Medea ArchetypeⅠ (Mo & Joo, 2020)
            
            

            

          

          또한, 블랙, 레드, 블루, 퍼플 등의 강렬한 컬러와 이에 대한 상징적 의미들이 나타났다. 지선우는 이태오의 친구를 유혹하며 그를 위협할 때, <Fig. 21>과 같이 블랙 컬러의 드레스를 입기도 한다. 이는 지선우의 첫 일탈적 행동이기도 한데, 블랙 컬러의 상징적 의미인 매력, 악, 위협의 요소가 지선우의 일탈적 심리, 남편에 대한 복수, 사회도덕적 통념의 위반과 결합하여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Fig. 22>에서는 레드 컬러의 코트, 블루 컬러의 롱 부츠, 가죽 장갑, 사격용 총을 활용하였다. 메데이아의 원형이 가진 남편에 대한 분노, 복수심, 잔혹함이 레드의 색채상징인 분노, 긴장, 폭력 등과 결합하여, 표현되었다.

          
            
            

            <Fig. 21> 
				
            

            
              Medea ArchetypeⅡ (Mo & Joo, 2020)
            
            

            

          

          
            
            

            <Fig. 22> 
				
            

            
              Medea ArchetypeⅢ (Mo & Joo, 2020)
            
            

            

          

        

        
          3) 데메테르 시기
          지선우에게 데메테르 시기란, 삶의 목적이 남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식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이태오와의 갈등보다는 아들과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 극이 전개된다. 데메테르 시기의 지선우의 의상은 전반적으로 넉넉한 실루엣, 파스텔, 뉴트럴 컬러의 사용을 통해 편안한 느낌으로 연출되었다. <Fig. 23>와 같이 편안한 실루엣의 오버핏 셔츠나 오버핏 원피스, 니트와 와이드 팬츠로 표현되었다.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컬러의 사용을 통해, 강렬한 컬러의 메데이아 시기와 대조적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다양한 의상 연출이 이 시기에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남편과 아들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고 나서, 지선우의 의상도 치파오 원피스, 청바지, 트위드 자켓을 통해, 전보다 다양하게 연출되었다<Fig. 24>.

          
            
            

            <Fig. 23> 
				
            

            
              Demeter ArchetypeⅠ (Mo & Joo, 2020)
            
            

            

          

          
            
            

            <Fig. 24> 
				
            

            
              Demeter ArchetypeⅡ (Mo & Joo, 2020)
            
            

            

          

        

      

      
        3. 여다경의 시기별 의상
        
          1) 아프로디테 시기
          여다경의 아프로디테 시기는 이태오를 유혹하는 시기로, 현실적 상황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연인에게 충실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여다경은 미니스커트, 타이트한 니트, H라인 스커트, 스키니진과 같이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으로 표현되었다<Fig. 25>. <Fig. 26>과 같이 잠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할 때에는 타이트한 크롭 탑과 레깅스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내향형이 의상에서 정숙성을 추구한다는 Jon & Kim(2001)의 연구 결과와 상충하는 부분이다. 이는 신화적 원형에 따른 것으로, 캐릭터가 추구하는 목적이 연애에 있던 시기(아프로디테)와 결혼 생활의 유지(헤라) 및 육아에 있던 시기(데메테르)일 때의 의상 표현 차이로 나타났다.

          
            
            

            <Fig. 25> 
				
            

            
              Aphrodite ArchetypeⅠ (Mo & Joo, 2020)
            
            

            

          

          
            
            

            <Fig. 26> 
				
            

            
              Aphrodite ArchetypeⅡ (Mo & Joo, 2020)
            
            

            

          

        

        
          2) 헤라 시기, 데메테르 시기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헤라 시기와 데메테르 시기의 여다경은 넉넉하고 포근한 소재의 니트, 단순한 디자인의 가디건, 롱 원피스 등으로 표현되었다<Fig. 27-28>. 특히, 이 시기 여다경의 의상은 <Fig. 29>와 같이 핑크 컬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핑크의 긍정적 의미인 자녀에 대한 사랑, 여성성, 지원, 돌봄, 포옹이 상징화됨과 동시에, 부정적 의미인 억제, 불안, 피로, 연약, 결핍을 상징한다. 이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후처로서의 감정 억제, 경쟁 상대에 대한 불안, 남편과 아이를 모두 돌봐야 하는 피로를 대변한다고 해석된다. 가정에서의 여다경은 화이트 컬러의 의상을 많이 착용하였으며, 이외에도 베이지, 파스텔 블루, 파스텔 핑크와 같은 명도가 높은 의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Fig. 27> 
				
            

            
              Hera and Demeter ArchetypeⅠ (Mo & Joo, 2020)
            
            

            

          

          
            
            

            <Fig. 28> 
				
            

            
              Hera and Demeter ArchetypeⅡ (Mo & Joo, 2020)
            
            

            

          

          
            
            

            <Fig. 29> 
				
            

            
              Hera and Demeter ArchetypeⅢ (Mo & Joo, 2020)
            
            

            

          

        

        
          3) 메데이아 시기
          메데이아 시기의 여다경은 이태오를 떠나 아내의 역할을 버리고,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시작한다. 메데이아 시기의 여다경의 의상에서는 처음으로 지선우와 같은 투피스 정장이 등장한다<Fig. 30>. 지선우가 그리스 신화 원형패턴과 상관없이 모든 시기에서 투피스를 즐겨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투피스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여성의 커리어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메데이아 시기의 여다경의 투피스는 아내로서 역할을 버림과 동시에 커리어 개발에 대한 시작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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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ea Archetype (Mo & Joo, 2020)
            
            

            

          

        

      

      
        3. 이태오의 시기별 의상
        
          1) 제우스 시기
          이태오의 제우스 시기는 남자로서 자신감이 가장 넘치는 시기, 아내와 애인에게 모두 사랑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이태오에게 제우스 시기는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보다는 부드러운 남성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Fig. 31>. 제우스 시기의 이태오는 주로 화이트, 파스텔, 뉴트럴 컬러의 의상으로 표현되었으며, 니트나 가벼운 린넨 소재의 셔츠를 통해 부드럽고, 친근하고, 자상한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이태오의 의상을 살펴보면, <Fig. 32>와 같이 회사에서도 수트 보다는 편안한 셔츠에 니트를 착용한 비즈니스 캐주얼한 의상을 입었다.

          
            
            

            <Fig. 31> 
				
            

            
              Zeus ArchetypeⅠ (Mo & Joo, 2020)
            
            

            

          

          
            
            

            <Fig. 32> 
				
            

            
              Zeus ArchetypeⅡ (Mo & Joo, 2020)
            
            

            

          

        

        
          2) 헤파이스토스 시기
          헤파이스토스 시기는 이태오가 가장 사회적, 직업적으로 성공한 시기이자, 동시에 전 와이프 지선우에 대한 미련으로 욕심을 부리는 시기이다.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폭로한 것처럼, 이태오도 지선우와 김윤기의 관계에 불만을 품고 이들을 주시한다. 이 시기의 이태오는 <Fig. 33>과 같이 수트, 타이, 구두, 시계, 브리스 케이스를 완벽하게 갖춰 입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영화 제작사의 CEO이며, 예술가적인 직업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Fig. 34>와 같이 무채색이나 낮은 채도의 터틀넥, 머플러를 와이셔츠 대신 착용하기도 한다. 제우스 시기에는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면, 헤파이스토스 시기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한시기인 만큼, 포멀웨어를 통해 격식 있고, 무겁고, 정돈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Fig. 33> 
				
            

            
              Hephaestus ArchetypeⅠ (Mo & Jo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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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haestus ArchetypeⅡ (Mo & Joo, 2020)
            
            

            

          

        

        
          3) 이아손 시기
          이아손 시기는 이태오가 두 여자에게 모두 버림받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박탈당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정돈되지 않은 의상의 상태이다. <Fig. 35>는 이태오가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지를 포기한 장면에서는 헝클어진 머리, 밖으로 삐져나온 셔츠, 여미지 않은 셔츠 단추를 통해 그의 심리상태와 상황이 표현되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포멀웨어, 비즈니스웨어에서 캐주얼웨어로 스타일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Fig. 36>은 이태오가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돌리며, 영화 제작사들에게 투자를 요청하는 장면이다. 수트나 자켓을 대신하여 사파리 점퍼를 착용하고, 브리프 케이스 대신 노트북 가방을 착용하여 그의 사회적, 직업적 위치 변화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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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ArchetypeⅠ (Mo & Jo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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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ArchetypeⅡ (Mo & Joo, 2020)
            
            

            

          

        

      

    

    

  
    
      Ⅴ. 결론
      최근 K-드라마가 전 세계 각지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의상도 이전보다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JTBC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메데이아 신화를 소재로 하는 리메이크 드라마로서, 작품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BTI 성격유형 이론, Keirsey and Bates(1998)의 네 가지 특질이론, 그리스 신화 원형패턴을 활용하여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타난 주요 캐릭터 3인의 의상 표현을 알아보았다. 설문 조사, 시청자 분석 자료, 캐릭터의 행동을 바탕으로 한 MBTI 분석을 통해, 지선우는 ISTJ/에피메테우스, 여다경은 ISTP/디오니소스, 이태오는 ENFP/아폴론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BTI 성격유형과 의복 행동과 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와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의상 표현 방법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선우(ISTJ, 에피메테우스)의 의상 표현 특징은 내향형, 감각형의 특징인 포인트 컬러의 사용, 내향형의 정숙하고 내추럴한 스타일 선호, 판단형이 선호하는 원색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여다경(ISTP, 디오니소스)의 의상은 결혼 전과 후에서 정숙성의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전에는 내향형의 특징인 높은 정숙성보다는, 디오니소스 유형의 특성인 다양한 변화의 반영, 판단형의 특성인 젊은 이미지의 추구가 반영되었다. 이태오(ENFP, 아폴론)의 의상은 외향형의 특징인 전체 색상의 조화 추구, 외향형과 직관형의 특징인 혁신적이고, 친근하고, 사치스럽고, 클래식 이미지의 추구로 나타났다.

      신화적 원형이 바뀜에 따라, 캐릭터의 의상 표현도 변화하였다. 같은 원형이 발현되었어도, 캐릭터가 처한 상황에 따라 표현 방법에 차이가 나타났다. 화이트가 가지는 ‘완벽’의 의미는 헤라 시기에 ‘완벽한 결혼 생활’로서 의상 표현에 활용되었다. 메데이아 시기 지선우 의상에서는 색채상징을 통한 관능미, 분노, 복수가 표현되었으나, 여다경 의상에서는 투피스를 통한 새로운 커리어의 시작으로 표현되었다. 데메테르 시기에는 모두 편안하고 포근한 소재와 실루엣을 통해,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제우스 시기의 이태오 의상은 친근하고 자상하게 표현되었으나, 성공을 열망하는 헤파이스토스 시기에는 강렬하고 무겁게 표현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작품 속 캐릭터의 MBTI 분석에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그러하듯, 제3자의 입장에서 드라마의 대사 및 행동만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MBTI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여러 단계의 조사를 거쳐, 캐릭터의 최종 MBTI 유형을 도출하였으나, 실제 제작자가 설정한 캐릭터와 시청자가 바라보는 캐릭터의 성격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릭터의 의상은 각 캐릭터의 외모, 성격, 심리를 반영하여 설계되는 반면, 본 연구는 상향식 접근을 따르고 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확실한 모티프가 존재하고,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유의미한 결과들이 각 캐릭터의 의상 표현에 잘 반영되었으나, 모든 K-드라마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본 연구는 MBTI와 Keirsey의 4가지 기질, 그리스 신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드라마 의상 분석에 새롭고 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현재 <기생충>, <오징어 게임>, <파친코> 등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K-드라마 의상 분석은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MBTI 도출 방법 및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 속 의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K-콘텐츠 속 의상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Anarcon, J. P. (2020). How ABS-CBN quickly acquired airing rights of K-Drama The World of a Married Couple. PEP.ph News, Retrieved from https://www.pep.ph/guide/tv/152393/world-of-married-couple-abs-cbn-a724-20200702
        

        
          	
            
              2. 
            
          
          	Bae, S. H. & Kim, M. H. (2020). A study on the color symbolism of the clothes according to the character type of the TV drama ‘SKY Castle’.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61, 21-35.
			[https://doi.org/10.18555/kicpd.2020.61.03]
		
        

        
          	
            
              3. 
            
          
          	Chang, Y.-R. (2021). Medea’s gender trouble and the ambivalence of archetypal feminity. Journal of Mediterranean Area Studies, 23(4), 81-107.
			[https://doi.org/10.18218/jmas.2021.23.4.81]
		
        

        
          	
            
              4. 
            
          
          	Choi, S.-K. (2021). A study on the patterns of mythological archetypes of characters in Korean melo dramas about infidelity: Focusing on <The World of the Marri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5. 
            
          
          	Choi, Y.-H. & Lee, K.-H. (2020). Social class in modern film costumes: Focused on Bong Joon-Ho's <Parasit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4(5), 856-877.
			[https://doi.org/10.5850/JKSCT.2020.44.5.856]
		
        

        
          	
            
              6. 
            
          
          	Fiore, A. M. & Kimle, P. A. (1997). Understanding aesthetics for the merchandising & design professional. New York, U.S.: Fairchild Publications.
        

        
          	
            
              7. 
            
          
          	Haller, K. (2019). The little book of colour: How to use the psychology of colour to transform your life. Dublin, UK: Penguin Random House UK.
        

        
          	
            
              8. 
            
          
          	Han, C. A. (2011). Relevance of the preferring color & tone and personality type from MBTI by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17(1), 641-652.
        

        
          	
            
              9. 
            
          
          	Hjelle, L. A. & Ziegler, D. J. (1992). 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s, research, and applications (3rd ed.). New York, U.S.: Mcgraw-Hill Book Company.
        

        
          	
            
              10. 
            
          
          	Hong, M. & Yi, E.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changes and costume colors of characters in disney animations and live action films.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3(4), 191-218.
			[https://doi.org/10.15187/adr.2020.11.33.4.191]
		
        

        
          	
            
              11. 
            
          
          	Jon, M.-S. & Kim, Y.-I.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behavior and the MBTI personality typ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0(1), 57-71.
        

        
          	
            
              12. 
            
          
          	Ji, S. H. & Hong, J. H. (2018). Read people in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을 읽다]. Seoul, Republic of Korea: Boasbook.
        

        
          	
            
              13. 
            
          
          	Jin, K. (2017). Fashion styling film. Busan, Republic of Korea: Sanzinibook.
        

        
          	
            
              14. 
            
          
          	JTBC (n.d.). <The World of the Married> character introduction. Retrieved from https://tv.jtbc.joins.com/cast/PR10011175
        

        
          	
            
              15. 
            
          
          	Jung, C. G. (1971).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NJ, 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6. 
            
          
          	Kahng, H. W., Lee, K. S., Koh, A. R., Chung, M. S., Nam, M. W. & Kim, Y. J. (1984).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Paju, Republic of Korea: Kyomunsa.
        

        
          	
            
              17. 
            
          
          	Keirsey, D. W. & Bates, M. (1998). Please understand me II: Temperament, character, intelligence. Carlsbad, CA, U.S.: Prometheus Nemesis Book Company.
        

        
          	
            
              18. 
            
          
          	Keirsey, D. W. & Bates, M. (1984). Please understand me: Character and temperament types. Carlsbad, CA, U.S.: Prometheus Nemesis Book Company.
        

        
          	
            
              19. 
            
          
          	Kim, H. (2022). Kim Heon's Greek and Roman mythology [김헌의 그리스 로마 신화]. Seoul, Republic of Korea: Eulyoo Publishing Co.
        

        
          	
            
              20. 
            
          
          	Kim, H. S., Lee, J. Y. & Lee, Y. H. (2012). Fashion image preference, pursued image and self-image satisfaction of busines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1), 1-13.
			[https://doi.org/10.7233/jksc.2012.62.1.001]
		
        

        
          	
            
              21. 
            
          
          	Kim, J.-C. (2006). Types de personnalité de lycéens et leurs préférences des stratégies d'apprentissage: Une application de la grille de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éclairée par celle de Keirsey. Societe Coreenne d＇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23, 53-80.
        

        
          	
            
              22. 
            
          
          	Kim, N., Jeon, M., Choi, J., Lee, H., Lee, J., Lee, S., ... & Lee, H. (2021). Trend Korea 2022. Seoul, Republic of Korea: Miraebook.
        

        
          	
            
              23. 
            
          
          	Kim, S. J. (2016). Greek mythology read through psychology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Seoul, Republic of Korea: Boaz.
        

        
          	
            
              24. 
            
          
          	Kim, Y.-K. & Lee, K.-h. (2000). A study on the visual sensibility of clothing patter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6), 861-872.
        

        
          	
            
              25. 
            
          
          	Kim, Y. M. (2021). A study on cultural reciprocity in the TV drama <The World of the Married>: Focused on people, spaces, and objects. Proceedings of Korean Association for Literacy, 321-329.
        

        
          	
            
              26. 
            
          
          	Kim, Y. S. (2013). Movie costume [영화 의상]. Seoul,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Books.
        

        
          	
            
              27. 
            
          
          	Kim, Y. S. (2017). Movie costume design [영화 의상 디자인]. Seoul,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Books.
        

        
          	
            
              28. 
            
          
          	Kim, Y. S. & Han, S. Y. (2015). Fashion and video culture [패션과 영상문화]. Paju, Republic of Korea: Gyomoonsa.
        

        
          	
            
              29. 
            
          
          	Ko, Y. (2022). The MBTI you knew is not the real MBTI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 Seongnam, Republic of Korea: Inspiration Books.
        

        
          	
            
              30. 
            
          
          	Kobayashi, S. (1981).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 application, 6(2), 93-107.
			[https://doi.org/10.1002/col.5080060210]
		
        

        
          	
            
              31. 
            
          
          	Kong, B. (2015). A study on the UCC and fanfiction creation/production process of drama fandom community. Media Convergence Research, 22, 1-43.
        

        
          	
            
              32. 
            
          
          	Koo, Y. (2017). Greek Roman mythology of sensuality and provocation [관능과 도발의 그리스 로마 신화]. Seoul, Republic of Korea: Pacific Books.
        

        
          	
            
              33. 
            
          
          	Lazarus, R. S. & Monat, A. (1979). Personality. Englewood Cliffs, NJ, U.S.: Prentice-Hall.
        

        
          	
            
              34. 
            
          
          	Lee, H. H. & Park, C. B. (1998). Effects of clothing cues and perceiver’s personality traits variables o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2(3), 341-352.
        

        
          	
            
              35. 
            
          
          	Lee, J. H. (2016). Greek mythology, 12 stars in my heart: 12 keywords to understand humans [그리스 신화, 내 마음의 12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열둘]. Paju, Republic of Korea: Sallimbooks.
        

        
          	
            
              36. 
            
          
          	Lee, J. S. (2004). Understanding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의 이해]. Paju, Republic of Korea: Acanet.
        

        
          	
            
              37. 
            
          
          	Lee, M. J. (2020, May 8). The secret to the popularity of Korea's 'The World of the Married' as seen by the British media... 3 things not in the original [英언론이 본 韓‘부부의 세계’ 인기비결⋯원작에는 없는 3가지]. The JoongAng,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72221
        

        
          	
            
              38. 
            
          
          	Mischel, W., Shoda, Y., & Ayduk, O. (2008). Introduction to personality: Toward an integrative science of the person.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39. 
            
          
          	Mo. W. I. (Producer) & Joo, H. (Director). (2020). The World of the Married [TV series]. Korea: Joongang Tongyang Broadcasting Company.
        

        
          	
            
              40. 
            
          
          	Morton, J. (1997). A guide to color symbolism. Honolulu, HI, U.S.: Colorcom.
        

        
          	
            
              41. 
            
          
          	Mutlu, V. (2018).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ypes and strategy choice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Sustainable Multilingualism, 13(1), 146-163.
			[https://doi.org/10.2478/sm-2018-0015]
		
        

        
          	
            
              42. 
            
          
          	Myers, I. B., McCaulley, M. H., Quenk, N. L. & Hammer, A. L. (1998). MBTI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U.S.: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43. 
            
          
          	Myers, I. B. & Myers, P. B. (1980). Gifts differing: Understanding personality type. Boston, MA, U.S.: Davies-Black Publishing
        

        
          	
            
              44. 
            
          
          	Oh, J.-Y. & Kim, Y.-C.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hair style and clothing image preference by personality types in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4(4), 635-646.
        

        
          	
            
              45. 
            
          
          	Oh, H.-J. (2001). The preferred clothing images and clothing behaviors on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3), 606-616.
        

        
          	
            
              46. 
            
          
          	Park, C. Y. (2020). The meaning of MBTI: Carl Jung’s epistemology [MBTI의 의미: 칼 융의 인식론]. Gunsan, Republic of Korea: Haum.
        

        
          	
            
              47. 
            
          
          	Park, C. Y. (2022). The meaning of MBTI: Is MBTI a science? [MBTI의 의미: MBTI는 과학인가?]. Gunsan, Republic of Korea: Haum.
        

        
          	
            
              48. 
            
          
          	Park, G. H., Seong, H. S., Lee, M. S. & Kim, H. M. (2021). Greek Roman mythology characters dictionary 10 [그리스 로마 신화 인물사전 10]. Paju, Republic of Korea: Korea Institute of Humanities and Classic.
        

        
          	
            
              49. 
            
          
          	Pépin, C. (2017). 50 nuances de Grecs: Encyclopédie des mythes et des mythologies. Paris, France: Dargaud.
        

        
          	
            
              50. 
            
          
          	Rade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p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59-67.
			[https://doi.org/10.1177/0887302X9100900309]
		
        

        
          	
            
              51. 
            
          
          	Shin, H. W., & Kim, H. R. (2019). Fashion through movies [영화로 만나는 패션]. Paju, Republic of Korea: Gyomoonsa.
        

        
          	
            
              52. 
            
          
          	Sweat S. J. & Zenter A. N. (1985)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Gender difference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al choi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175-186.
			[https://doi.org/10.1177/1077727X8501400201]
		
        

        
          	
            
              53. 
            
          
          	Yun, B. & Kim, G. (2021). Mythical archetype of a betrayed good wife character in the drama “The World of the Married”. Global Cultural Contents, (49), 59-84.
			[https://doi.org/10.32611/jgcc.2021.11.49.59]
		
        

        
          	
            
              54. 
            
          
          	Yun, C. J.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 styling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s: Focused on fashion drama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3.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1.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30.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04.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4.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2.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05.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31.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02.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32.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8.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5.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0.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33.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9.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6.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03.jpg





OEBPS/images/big_72_3.jp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6.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09.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34.jpg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7.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9.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7.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36.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35.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8.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01.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07.jpg
b3

Y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0.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4.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3.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1.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06.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08.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25.jpg





OEBPS/images/data/ksc/33550/JKSC_2022_v72n3_59_f012.jpg
/:rﬂ |






